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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협의회, 총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J. 마이클 쉘리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가족은 1935년 3월 20

일경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24일 첫 주일 예배는 이인범 목사

가 시무하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25일 쉘리는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

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

를 계출하였다. 추정컨대 쉘리가 취한 이 발 빠른 행동은 이인

범도 커닝햄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인 5월 25일 쉘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불법성

을 고발하는 회람서신을 작성하여 커닝햄과 요츠야(사곡)선교회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과 쉘리 사이에 

분열이 촉발되었고,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동경 요츠야

선교회에게 조선포교를 허가하였으니, 조선선교에 아무런 걸림

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커닝햄은 그제야 어

찌된 영문인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서둘러 성낙소를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

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커닝햄은 강력한 후원자인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직접 만났으며, 사이

토의 서신을 첨부한 편지를 포함해서 수차례 조선총독부 학무

국에 편지를 보냈다. 결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와 이인범을 1936년 1월 10일 소환하여 성낙소에게 포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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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직서를 쓰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

경계를 접수하였다. 만일 사이토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만

일 쉘리 가족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만일 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사직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

다. 

J. 마이클 쉘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 이름을 “J. 미카엘(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생년월일을 “1890년 6월 7일생”이

라고 적었다. 또 학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대학 

신학과 졸업,” 경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얌힐

(Yamhill) 시 기독교회 감독목사 임명”이라고 기재하였고, “금

년 3월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이라고 적었다. 함께 제출된 안

수증서를 보면, 쉘리는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얌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당시 미

국에서 12년 이상 목회한 경력을 가진 만 45세의 중년이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쉘리는 1935년 4월 25일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원서에서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로 적었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1항 종교 및 기타 교파 명칭: キリスト敎(크리스토교) 기독교회.
제2항 교규(敎規): 특별한 규정없이 성서를 통해 각 교회가 자치제

로 과반수 투표로 직원을 임명. 각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
은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 2인 이상의 집사를 두어 일반재정을 
정리. 2인 이상의 장로를 두어 교회의 영적 치리를 맡김. 목사 및 
전도사를 두어 일반 신도에게 설교 및 성서적으로 권면. 의식에 있
어서는 성찬을 매일요일마다 행하며, 세례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
에게 행함.

제3항 포교방법: 포교소에서의 포교, 순회포교, 가정전도, 통신포
교, 노방전도.

제4항 포교관리자의 권한: 기독교회의 대표, 포교사무 총괄, 교직 
신분 진퇴(進退) 및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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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포교자 감독방법: 관리자가 각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감독 지도.

제6항 포교관리사무소위치: 경성부 남대문통 세브란스병원구내.
제7항 포교관리자씨명: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y).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본래부터 감독자가 없었으나 일제의 통

제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낙소, 쉘리, 이인범, 

채이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또는 포교관리자변경계에 담긴 내

용들은 상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2.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계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J. 마이클 쉘리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1월호)> 만 1

년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게추조(경성부 송

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2

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쉘리를 존 T. 채이

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 

채이스가 조선총독부에 계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

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

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보면, 쉘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

관리자를 “J. 마이클 쉘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

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에서 “경

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것은 쉘리

가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채이스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테네시 주 브리스틀 시”로, 생년월일을 “1905년 9월 

17일생”으로, 학력을 “1926년 6월 12일 아메리카 합중국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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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주 신시내티 신학 졸업”으로, 경력을 “1927년 3월 4일부

터 1934년 11월 2일까지 동경 선교사 종사” 및 “1934년 12

월 1일부터 1936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 기

독교회 목사로 종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7

일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되었다고 적었다.

채이스는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한 지 6

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

년 10월 9일)>.

3. 존 T. 채이스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1) 김요한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4월 제2호에 따르면, 김요한(金約輪/

與範) 목사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돌아온 감리교 목사로서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

되었다가 기독교회로 환원하였다. 

채이스는 1937년 2월 신당정에 가정집을 임대하여 김요한 

목사 가족을 이주시켰고, 김요한 목사는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

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채이스의 제1호 교회인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를 탄생시켰다.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

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

고, 존 J. 힐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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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추측컨대 채이스

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

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

출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

년 4월 2일)>. 아쉽게도 관보에서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신고 

된 연월일이 누락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계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

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경기

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

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

(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조선

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

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

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

정 산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

화 19년 10월 10일)>.

2) 최상현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10월 제5호에 따르면, 최상현은 자

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

갔다가 환원하였다. 최상현 목사는 연희전문학교(제1회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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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낸 

감리교회 목사였다. 

최상현이 채이스를 만난 시점은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감리

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때였다. 최상현이 기독

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

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

교폐지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채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

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

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

년 12월 16일)>,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계출

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30일 포교계와 포교소

폐지계가 계출된 상황에서도 최상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만찬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

었다. 

3)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

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

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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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

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

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

면(소화 14년 6월 23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성낙소 목사의 포교폐지계나 기독교회 내

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를 찾을 수 없다. 또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가 1944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계출했던 기독교

회 포교폐지계와 포교소폐지계에도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교회

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씨를 개명한 흔적도 없다. 이것은 성낙

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교폐지계와 내수

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가 계출되는 것을 반대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내수정교회는 비밀리

에 집회를 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

건되었다. 

4) 김문화 목사

김문화 목사는 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도움으로 환원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24일 경

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

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포교

규칙에 따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성낙소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

고 이듬해인 1937년 초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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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

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

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

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

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김문화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

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

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돈암정 제2교회는 포교소폐

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5) 박판조 목사

박판조는 29살 때인 1937년 여름에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

았고<한국인 전령(1937년 12월 제6호), 동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

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

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

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

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

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그리고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

<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

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

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6) 백낙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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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중 목사 부부는 둘 다 교사였다. 최상현 목사로부터 침례

를 받았고,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판조와 함께 근 

4년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를 출석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

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된 기독교회 왕십리교회(경

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조선총독부관보 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교

회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계

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백낙중 목사는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회 공덕교회를 운영하였다.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신고 일자

조선총독부관보와 국가기록원의 문서철 내용으로 볼 때, 조선

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된 한국 그리

스도의 교회들의 교파명과 신고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2.06.11-1936.07.08

성낙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동경사곡선교

회 기독교회’를 1932년 6월 11일 신고하였고, 이인범에 의해

서 1936월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되었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1936.07.08-1945.08.15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1936년 7월 8일 ‘기

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을 변경하였다. 동경 요츠야(사곡)

선교회는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완전히 끊고 한국선교를 포기하였으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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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범은 1943년 9월 17일 포교관리자직책을 평산 무웅에게 

넘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신포교관리

자 평산 무웅의 활동은 1944년 9월 30일까지 이어졌다. 평산 

무웅의 9월 30일자 계출(신고) 내용은 67일이나 지난 12월 

6,7,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각각 실렸다. 패망직전 조선총독부

의 업무처리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독교회: 1935.0425-현재

J. 마이클 쉘리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

과에 교파명을 ‘기독교회’로 신고하였고, 존 T. 채이스가  1935

년 4월 25일 계승하였으며, 협의회와 총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

르고 있다. 

4) 기독의 교회: 1937.05.12.-현재

1930년에 선교활동을 펼친 동석기 전도자(목사)는 1937년 5

월 12일이 돼서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을 ‘기독

의 교회’(基督の敎會)로 신고하였다. ‘기독의 교회’는 교역자회

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특이 내용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일

본 동경 요츠야선교회(설립자: 윌리엄 D. 커닝햄)가 시작하고 

후원한 ‘기독교회’로서 해방 전까지만 존재하였다. 해방 후까지 

살아남은 교회들의 일부는 타교단으로 재건되었고(예: 인천 송

현성결교회), 커닝햄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곧 이인범과 이

원균은 타교단으로 이적(移籍)하였다. 반면에 ‘기독교회 조선선

교회’가 내친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등은 채이스 선교

사가 돌본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매우 아쉽게도 1925년 5

월부터 한국선교를 시작한 요츠야선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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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에게 남긴 유산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명칭은 

해방 후 ‘기독교회’를 우리말로 풀어쓰면서 시작되었다. 

2) 조선총독부에 신고(屆出)한 것과는 상관없이 협의회와 총

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고, 요츠야선교회의 윌리엄 D. 커닝

햄이 주도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역자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30

년이며, 동석기 전도자가 주도하였다. 

3)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26일 제3대 기독교

회 포교관리자 김요한의 포교관리자폐지계 계출을 시작으로 채

이스 선교사가 세운 목회자들과 기독교회들은 나흘 후인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폐지계 및 포교소폐지계를 계출함으로

써 모두 문을 닫았다. 폐지 후에도 성낙소의 내수정교회와 최상

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다. 

4)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가 폐쇄당할 때까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기독교회’란 명칭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선교사들이 모두 철

수한 뒤, 1941년 초부터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었다고 채이스에게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도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

다.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도 같은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만일 

‘기독교회’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였더라면, 앞부분에 

‘일본기독교’ 또는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붙어 ‘일본기

독교기독교회’ 혹은 ‘기독교회교단’이란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3개 교단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했던 

대표적인 교단들로써 교단명칭변경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식

어가 변경 후에는 앞부분에 ‘일본기독교’와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새로 붙었음을 보여준다.  

(1)구세군(救世軍)은 구세단(救世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파명칭변경계를 1940년 말 혹은 1941년 초에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4216호 4면(1941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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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독교조선감리회(基督敎朝鮮監理會)는 기독교조선감리교

단(基督敎朝鮮監理敎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파명칭변경

계를 1941년 6월 12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347호 2

면(1941년 7월 21일)>.

(3)조선야소교장로회(朝鮮耶穌敎長老會)는 일본기독교조선장

로교단(日本基督敎朝鮮長老敎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파명

칭변경계를 1943년 5월 15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918호 4면(1943년 6얼 25일)>.

5)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

는 ‘평산 무웅’과 ‘송산 의웅’ 두 사람이다. 평산 무웅은 기독교

회를 떠난 이인범의 후임자로 제2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

관리자가 되었고, 송산 의웅은 이인범의 후임자로서 아현정교회

에 부임하였다. 평산 무웅은, 그의 주소가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소와 동일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신신근 목사였을는지 모른다. 

6) ‘기독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송암 숭

웅’과 ‘산천 룡’ 두 사람이다. 그들의 주소지로 미뤄볼 때, 송암 

승웅은 박판조 목사, 산천 룡은 최상현 목사였을는지 모른다. 

만일 송암 승웅이 박판조였다면, 그는 1940년 전반기에 기독교

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를 

맡았다가 채이스 가족이 모금을 위해 귀국한 다음 존 J. 힐과 

김요한이 1940년 여름에 방문하여 설립을 도운 초도리교회(강

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1940년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암 승웅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 거주)의 포교계가 계출

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4130호 4면(소화 15년 10

월 28일)>. 

7) 해방직후 채이스는 박판조가 남하하지 않고 북한에 남아 

한의 업(아마도 약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

는데, 해방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는, 김일성의 별장

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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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암 승웅은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

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초도리교회는 포교

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2)<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아래의 사진들은 위의 자료들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

써 총 11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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